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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과로사통신

규제없는 야간노동, 

무너지는 노동자 건강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함께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자의 24시간 생체주기 리듬을 파괴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수면장애, 소화기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건강을 악화시킨다. 국제암연

구소(IARC)는 2019년 야간노동을 인체 발암 추정 물질(2A군)로 정했다. 미국 질병통제예

방센터(CDC)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3시간 이상 △주 3회 이상 △10년 이

상 야간노동을 하면 위험성은 훨씬 가중된다. 

유일한 보호책, 야간 특수건강진단

사회적 필요 때문에 야간노동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야간노동 규

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의료 업무 등 필수적인 업종에만 야간노동을 예외적

으로 허용하고, 1일 3시간, 1주 2회 이상 야간노동을 시키려면 노사 합의 혹은 노동 당

국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핀란드에선 3개 이상의 주야 교대조가 있어야 야간노동이 가능하

고, 2교대 시에는 새벽 1시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다. 영국은 야간노동시간이 1일 기준 8

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노동자의 야간노동은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만 지급하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유일한 조치가 야간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다. 6개월간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혹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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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동자가 만드는

는 경우 ‘야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 불면증 증상 문진, 혈압이나 공복혈당 등 뇌심

혈관질환 위험 관련 검사, 위장관계나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등으로 이루어진다. 

늘어만가는 야간작업자 유병률

지난 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8만 3,883명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이 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

를 해야 하는 노동자는 233,022명으로 19.7%에 달한다. 야간 건강진단 받은 노동자 5명 

중 1명이 질병 소견을 보인 것이다. 이 비율은 2018년 15%에서부터 2022년 20%로 5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

자’ 역시 많이 증가했다. 

일차적인 원인은 고령 노동자 증가로 보인다. 야간작업 특수검진을 받은 노동자 중 50

세 이상 숫자가 32만 5천 명에서 38만 9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 야간노동자의 1/3이 50

대 이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 유소견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56%가 넘는다. 점점 더 많은 고령 노동자가 야간노동을 한다는 것은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야간노동 직력이 장기화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밤일을 인생에 몇 

년, 잠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10년 이상 해당 일을 하고 있다는 노동자가 2018년 

24만 7천 명에서 2022년 28만 1천 명으로 3만 5천 명가량 증가했고, 전체 야간작업 노

동자 중 비율도 22.7%에서 23.8%로 1%p 증가했다. 이렇게 장기간 야간노동을 하는 노

동자들에서 유소견자 비율도 높아졌다. 2018년 유소견자 중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자의 

비율이 27.8%였는데, 2022년에는 28.6%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10년 이상 야간작업

한 노동자 중 유소견자 비율은 23.7%로 4명 중 1명은 질병이 있는 셈이다. 

야간노동 규제가 필요하다

야간작업자에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야간노동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규제 없는 야간노동으로 장기간 야간노동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

서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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